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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국토청, 안전․품질 우선 건설문화 확산을 위한 

중․소규모 건설현장 컨설팅 실시

- 55개 현장 안전 및 품질 미흡사항 403건 개선 안내 -

 원주지방국토관리청(청장 박승기)은 지난 3월부터 품질․안전을 우선

하는 건설문화 확산을 위해 “중소규모 건설현장 품질․안전 컨설팅”을

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발표했다.

ㅇ 컨설팅은 품질․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

대상으로 ① 발주청 관계자 품질․안전 교육, ② 현장방문지도와 

SNS를 활용한 모니터링, ③ 지도사항 이행실태 확인 등 현장별 

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.

- 특히, 금년도에는 18개 시․군별 발주청이 품질과 안전을 스스로 

책임지도록 발주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.

 컨설팅 시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18개 시․군 공사관리관 

및 민간건설 인허가 담당자 171명을 대상으로 “권역별 찾아가는 

품질․안전교육”을 3차례에 거쳐 시행했다.

* 권역별 교육 현황 : 영서북부(3.12), 영동(3.15), 영서남부(3.20)

ㅇ 또한, 발주청 등에서 컨설팅을 신청한 55개 건설현장을 안전보건

공단 등 건설안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한 

컨설팅 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현장지도(3~7월)로 

안전·품질 관련 미흡사항 40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도했다.



ㅇ 현장방문 지도 후에도 SNS(Daum 카페)를 활용(7~9월, 3개월)하여 

각 현장의 개선결과 등 기술적 내용을 현장방문자들과 공유하고, 

쌍방향 소통으로 정보를 공유했다.

  - 9월까지 모니터링 결과, 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34개 현장에 대하여 

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현장을 재방문(10~11월, 2개월)하여 현장관계자 

애로사항을 확인하고, 발주기관 관계자를 참여시켜 개선필요 사항 

405건 중 402건(99%이상)을 완료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.

 컨설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설문 응답자 대다수가

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 우선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컨설팅의 

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,

내년에는 대상 건설현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

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“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강원지역 건설 재해율 

저감을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

ㅇ “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 등 

지도․교육, 기술정보 공유를 병행하여 강원지역 건설안전문화 

정착과 함께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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